Andrew & Eunice Moody (401 선교사 (우간다) 
장 영 태 & 에밀리 (세찬) 선교사 (루마니아) 
브 리 이언 & 심 미 란 선교사 (감비아) 

"416 (8 세, 볼리비아) 61vin (12 세, 니 과 라 과 ) 
cesar (12 세, 페루) 1+3010116 (13 세, 브 루 키 나 파소) 
5873 (9 세, 콜롬비아) 

Nazarene Theological College ( 신 학 대 학교) 
Boaz Trust ( 난 민 사역) 7000 Bank ( 구 제 사역) 


맨체스터 한 글 학교 


선교사 후원 


Compassion 


[ 교 회 주소] 
Nazarene Theological College 
Dene Road Didsbury 
M20 2GU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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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락처] 
+44(0)749 192 0202 


eunho7833@gmail.com 
카 톡 12 - eunh07833 


[ 웹 사이트] 


www.yedamkorean.com 
www.facebook.com/yedamkorean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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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닮 교회 


MANCHESTER YEDAM CHURCH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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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일 예배 오후 4:00 
. 르 통역: 조 원 준 청년 
“ee 다함 
가 리 의 기드 0 에 이 애 베 기 개 에 겨 개 겨 기 게시 [함께 교회 공동 기 도 제목 
^ 교 독 문 ~ 1. 시편 1 편 …………… 다함께 
지아: ~ “조가 보이시 생 명 의 깊 ”…… 다함 
찬 잉 제보 | 신 생 @ 의 [함께 1. 성 령 충만한 일상 
시편 139 편 을 살아갈 수 
“ 예 배 자” 있도록 
대 표 기도 Senders 정 철 호 성도 
0” 2. 복 음 을 증 거 하고 
^ 성 경 봉 독 ~. ㆍ 아 아아아 시 62:1-12 아아 이광호 성도 이 웃 을 사랑하는 
설교 벼 하 는 세 상 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 기 으 ㅎ 모 ㅅ 공 동 체 가 될 수 
르 느 변하는 세 방과 변하지 ㄴㄴ 하나님 ㅁ ㅠ ㄴ - 오 ㅋ [ 01 ㄷ 로 
~ 
찬양 _ 애매 “그 사랑” ~ 다함께 
교 회 소식 meee aes 인도자 
^ 헌 금송 en “주의 은 혜 라 ” “i oe 다함께 
A 축 도 ~ cen 김은호 목사 


우 리 의 비전 : 


우 리 의 사명 : @ 우 리 는 복 음 을 배우고 가르치며 성 장 합니다. @ 우 리 


전 파 하며 순 종 합니다. @ 우 리 는 연 약 하고 소외된 자 들 을 도우며 치유 
서로 사 랑 하 며 말 씀 을 살 아 냄 니 다. @ 우 리 는 예 배 하며 주신 기 뽑을 누 리 ㅁ 


| 내 봉 사 자 에게 말씀해 주시 
내 봉 사 자 에게 요 청 하시면 


1. 난민 식사 봉사 
*2 월 21 일 ( 금  3 월 6 일 ( 금 ) 
감 사 합니다. 


2. 리버풀 예 닮 교회 


* 다음 주 일 (23 일 / 오 전 11 시) 주일 예배 장 소 가 변 경 됩니다. 


* 주소: Kensington Community Learning Centre , 291-299 Kensington, 


Liverpool, L7 2RG 


3. 청년부 컴 페 션 아 동 돕기 펀 드 레 이징 


* 지난 주 모 금 된 금 액 은 119.90 파 운 드 입니다. 섬 김 에 감 사 드립니다. 


4. NTC 신 학 대 학 교 Hardship Fond 마련 식사 봉사 


* 펀 드 레 이 징 봉 사 는 은 혜 가운데 잘 마 쳤 습니다. 섬 김 의 손 길 에 감 사 합니다. 


* 마련된 기 금 (240.82 파 운 드 ) 은 도 움 을 필 요 로 하는 신 학 생 들 에게 지 원 됩니다. 


| 
시: 4 월 10 일 ( 금 ]~12 일 (일) * 회 비 : 60 파운드 ( 한 가 정 2 인 -100 파 운 드 ) 
* 장소: Cefn Lea Park, Dolfor, Newtown, Powys SY16 4AJ 


예배 봉사 


8 경 봉독 | 대 표 기도 ㅣ 헌 금 우 


장 애 물 을 극 복 하는 삶 수 3:1-17 


1. 하 나 님 의 임 재 를 먼저 경 험 해 야 합니다. 
“ 여 호 수 아 가 또 제 사 장 들 에게 말 하 여 이르되 언 약 궤 를 메고 백 성 에 앞서 건 너 라 하 매 곧 
언 약 궤 를 메고 백 성 에 앞서 나 아 가 니라” (수 3:6) 오늘 읽은 여호수아 3 장 말 씀 에 보면 
언 약 궤 가 이스라엘 공 동 체 의 중 심 에 있는 것을 보 게 됩니다. 언 약 궤 는 지 성 소 안에 놓 여 졌 었 고 
하 나 님 은 언 약 궤 를 통해 임 재 하시고 사 람 을 만났습니다. 그리고 말 씀 하셨습니다. 요 단 강 을 
건 너 기 는 이스라엘 백 성 들 에게 큰 장 애 물 이었습니다. 이러한 상 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
들 에게 하 나 님 의 임재, 즉 하 나 님 의 함께 하 심 은 너무나도 중 요 했습니다. 인 간 이 극 복 할 수 
없는 절박한 환 경 과 위 기 의 상 황 속 에 서 의 지 할 분 은 하 나 님 밖에 없기 때 문 입니다. 요 셉 이 
인 생 의 고비 고 비 마다 만난 장 애 물 들을 극 복 할 수 있었던 이 유 는 하 나 님 과 동 행 했기 때 문 입 


니다. 가장 큰 저 주 는 물 질 의 부 재 나 건 강 의 부 재 가 이니라 하 나 님 의 부 재 입니다. 


2. 거룩한 일 상 이 회 복 되어야 합니다. 
“ 여 호 수 아 가 또 백 성 에게 이르되 너 희 는 자 신 을 성 결 하게 하라 여 호 와 께서 내일 너희 
가 운 데 에 기 이 한 일 들 을 행 하 시 리 라 ”( 수 3:5) 요 단 강 을 건너는 일과 거룩한 삶이 무슨 연 관 이 
있을까요? 언 약 궤 의 뚜 검 부 분 은 순 금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이것을 속 죄 소 라 고 불 렀 습니다. 

1 년 에 1 번 대 제 사 장 이 대 속 죄 일 에 지 성 소로 들어와 이 속 죄 소 위 에 다 가 잡은 어 린 양 의 피 를 
뿌 리 므로 백 성 들의 죄 악 이 사 함 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입니다. 그렇기에 언 약 궤 는 우 리 에게 거룩 
을 요 구 하시는 하 나 님 의 마 음 을 보 여 줍니다. 하 나 님 께서 행 하 시 는 놀라운 일 들 을 경 험 하려는 
자 에게 반드시 요 구 되 어 지는 것은 거 룩 함 입니다. 우리 공 동 체 가 하 나 님 이 행 하 시 는 놀라운 
일 들 을 경 험 하고 싶다면 거 룩 함 이 먼저 회 복 되어야 합니다. 하 나 님 은 이스라엘 백 성 들의 
군 사 력 을 보시지 않 으 셨습니다. 하 나 님 은 이 스 라 엘 의 경 제 력 을 보시지 않 으 셨습니다. 다만 
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 룩 한 지를 보 셨 던 것 입니다. 


3. 하 나 님 의 말 씀 에 순 종 해야 합니다. 
“너는 언 약 궤 를 멘 제 사 장 들 에게 명 령 하여 이 르 기 를 너 희 가 요단 물 가 에 이 르 거든 요 단 에 
들 어 서 라 하라 여 호 수 아 가 이스라엘 자 손 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 희 의 하나님 여 호 와 의 
말 씀 을 들 으 라 하 고 ”( 수 3:8-9) 하 나 님 은 언 약 궤 를 멘 제 사 장 들 에게 먼저 요단 물 에 들어서 
라고 명 령 하셨습니다. 홍 해 를 가 르 셨던 것처럼 물 을 가르고 나서 건 너 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 
라 먼저 물 속 에 들 어 가 라고 명 령 하셨던 것 입 니 다 . 때 로 하 나 님 은 우 리 가 장 애 물 을 만났을 때 
그 장 애 물 을 먼저 치 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앞에서 우 리 가 어떻게 반 응 하는지를 보 시 며 
우 리 의 믿 음 을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. 언 약 궤 안에는 모 세 의 십계명 돌 판 이 들 어 있 었 습 
니다. 이스라엘 공 동 체 가 언 약 궤 를 중 심 에 두 었 다 는 말 은 다시 말해 하 나 님 의 율법, 하 나 님 의 
말 씀 을 중 심 에 두 었 다 는 것을 의 미 했습니다. 찬 양 의 가 사 처럼 주님 말 쯤 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
주 님 의 뜻 이 아니면 멈 춰 설 줄 아는 우 리 들 이 되길 원합니다. 


